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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황님께서 인플루엔
서(influencers)에게,
“가서 그물을 손질하
여라"(마태 4,21-22
참조). 이제 우리는 다
른 그물(인터넷), 곧
진정한 우정과 무상의
사랑으로 엮인 관계의
그물을 짜야 합니다.

교황 레오 14세께서 디지털
선교사들과 인플루언서들에게



보내는 말씀. 2025년 7월 29
일 화요일, 성 베드로 대성전
에서.

2025-7-30.

교황님께서 디지털 선교사들과 인플
루언서들에게 (2025년 7월 29일)

(전체 문서를 읽는 게 3분 15초 걸립
니다.)

교황 레오 14세께서 디지털 선교사들
과 인플루언서들에게 보내는 말씀.
(2025년 7월 29일 화요일, 성 베드로
대성전에서.)

(선택된 문잔)

평화는 찾고, 선포하며, 나누어야 합
니다 — 전쟁의 참상이 벌어지는 곳
에서도, 인생의 의미를 잃고 영적 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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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을 등진 이들의 공허한 마음 속에
서도. 오늘날, 무엇보다도, 우리는 참
된 평화를 전할 선교 제자들이 필요
합니다.

우리의 사명, 곧 여러분의 사명은 그
리스도교적 인간관을 바탕으로 하는
문화를 함께 일구어 가는 것입니다.
이것이 바로 ‘네트워크’의 진정한 아
름다움입니다.

우리는 함께 노력하여, 사랑의 언어
로 시대의 목소리를 만들어야 합니
다.

단순히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
니라,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자리를
마련하는 것, 상처 입은 이들, 주님을
알아야 할 이들, 다시 일어설 길을 찾
는 이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
합니다.

여러분은 일치를 위한 일꾼이 되어야
합니다. 분열과 양극화, 개인주의와



자기중심적 사고의 논리를 타파하고
그리스도 안에서 중심을 잡으십시오.

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.
아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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